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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119구급차 유형별 구조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급차 내부 디자인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4개 시 · 도의 구급대원 755명을 대상으로 2007년 영국 National Patients Safety Agency

(NPSA)에서 개발한 환자 안전을 위한 미래 구급차에 관한 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 · 보완한 도구

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소방 구급차 내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개선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

되었다. 자료는 설문지를 전자우편 또는 직접 배포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백분율로, 구급차 내부 디자인 개선관련 항목은 카이제곱검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승합차 개조 소방구급차에서는 내부공간이 좁은 문제와 화물차 개조 구급차에서는 승차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급요원의 안전벨트와 구급요원의 처치 위치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향후,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방 구급자동차의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survey research to improve the fire-fighting ambulance interior design safer and more efficient to iden-

tify the type of structure and functional problems 119 ambulance. When the paramedics and four degrees to over 755 peo-

ple modify the target report and related literature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an ambulance for patient safety at the 2007

British National Patients Safety Agency (NPSA) and was used as a complementary tool. General characteristics question-

naire was composed of items for your design improvements for ambulance promote safety and efficiency. The data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a questionnaire e-mail or in person.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20.0 sta-

tistical progra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s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mbulance interior design improvement-

related items were analyzed using the chi-square verified. As a result, this research elicited that vans converted fire ambu-

lance cars have a problem with the narrow interior space and truck converted fire ambulance cars should be comfortable

to drive in ride quality. In addition, we also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paramedics treatment position and the para-

medic’s personnel safety belt are required.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at a number of improvements are needed

in the fire-fighting ambulance car.

Keywords : Survey rsearch, Fire-fighting ambulance, Paramedics, Chi-square verification

1. 서 론

응급의료체계 중 특히 구급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는 구급차라는 이송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단이 안전

하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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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더욱더 심한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 119 구급

대는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으며, 구급대의 구성요소인 소방 구급자동차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1,2)

. 국내의 소방서에 배치된 구급차 유형은 3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화물차 개조, 두

번째, 승합차 개조, 그리고 세 번째, 외국차 개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3)

, 2013년 2월 소방방재청 ‘소방장비통계자료’

에 조사된 국내의 구급차는 총 1,330대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유형의 소방 구급자동차는 기아사의

봉고III(348대), 현대사의 리베로(90대)와 같은 화물차 개

조형(438대, 32.9%), 두 번째는 현대사의 스타렉스(735대)

와 기아사의 프레지오 카운티인(3대) 승합차 개조형(738

대, 55.5%), 마지막으로는 벤츠사의 스프린터(147대)와 포

드사의 이코노라인(7대)를 개조한 외국차(154대, 11.6%)

이다
(3)

.

2008년 6월호 119매거진의 ‘119 구급서비스 만족도’ 설

문조사의 분석결과와 2009년 7월 8일 CBS 노컷뉴스 사회

부 최인수 기자의 보도 내용 모두 화물차 개조형의 문제점

으로 승차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승합차 개조형은 구급

차 내부 즉, 응급처치 공간의 협소로 구급대원과 환자 모

두 불편함을 호소한다
(4-6)

. 또한, 화물차와 승합차 개조형

모두 구급차 내부의 주들것의 위치는 거의 모든 차 왼쪽에

있으며 장의자는 주들것 옆 오른쪽에 있고 구급대원 좌석

은 Figure 1과 같이 주들것 위쪽(환자 머리 윗부분)에 위

치하고 있어 주행방향의 반대로 배치되어 있다. 빈도가 높

은 임상작업이 편리한 위치로 환자 옆 부분을 선호하며 구

급대원 좌석의 위치가 비효율적임을 나타냈다
(7)

. 그리고

장의자(환자 옆 부분)에서 응급처치를 하면 높이가 주들것

보다 높아 굴곡 된 상태로 임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허리

등 근골격계에 높은 위험도를 줄 수 있다
(8)

.

한편, 응급의료체계의 선두주자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구급차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

며 구급차에서 구급대원들의 임상 활동의 인체 공학적 분

석 즉, 링크분석과 자세분석 등을 활용한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담당하는 곳은 미국 국립

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NIOSH)과 영국 국립환자안전기구

(National Patients Safety Agency: NPSA) 등이 대표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R. Coleman, Harrow

D.
(9)
의 연구에 의하면 구급차내에서 장비를 쉽게 꺼내어

사용하고 효율적인 장비 사용을 위해 공간배치와 적재함

의 표준설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 편안함 및 보

안등 안전사항에 관하여 발표한적 있다. 특히, 미국 구급

차를 살펴보면 국내 구급차보다 내부 수납공간이 더 많고

다양하며 현장에서 바로 꺼내서 사용하기 편리한 외부 적

재함도 있다. 주들것 좌우에 공간을 만들어 구급대원이 활

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으며 어린이 환자의 안전을 위

한 아동전용 시트와 안전벨트의 필수 착용으로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구급차에 승차계단은

노인이나 어린이, 비만 환자를 위해서 계단을 하나 더 설

치하여 쉽게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으며 환

자를 싣고 내릴 때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송

할 수 있는 장비와 비만환자를 위한 여러 장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10,11)

.

한편, 유럽의 구급차 또한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Type I는 비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차로 의

자 등을 구비하여 1명 이상을 이송하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Type II에서는 구급차로 환자 이송뿐 아니라 환자의

기본 처치와 감시를 시행할 수 있다. Type III에서는 구급

차로 환자 이송뿐 아니라 환자의 집중 처치와 감시를 시행

할 수 있는 구조로 파악되고 있다
(12)

.

그러나, 국내에서는 구급차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도 없고 관련 논문도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장에서

매일 운행을 하는 구급대원들과 구급차와 관련된 소방관

들의 의견을 모아서 미래의 새로운 구급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

는 소방 구급차의 유형별 구조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여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구급출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책을 제시하고 안전한 구급차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Figure 1. Domestic ambulance interior (Stretcher, Paramedics chair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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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4개 시 · 도 소방공무원 중 현재 구급대원(구

급경방, 구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구급차

종별 구조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한 구급차

를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연구이이며, 대상자는 의도적인

표집방법(purpose sampling)으로 2012년 6월 4일부터 10

월 31일까지 4개 시 · 도 소방본부(경기, 충북, 인천, 서울)

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과 구급차 내부 안전성과 효율

성 관련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은 총 7문항으

로 성별, 연령, 소방서 근무경력, 구급대원 근무경력, 자격

현황, 담당업무, 근무지역이 포함되었다. 구급차 내 안전성

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개선을 위한 항목은 총 9문

항으로 물품적재 위치와 업무 효율성 및 구급대원 안전성

과의 관계, 구급차 운행 중 구급차 내 업무수행, 운행 중

구급차 내에서 시행했던 응급처치 및 손상경험, 운행 중인

구급차와 심폐소생술 관계
(13,14)

, 구급대원 의자(좌석)의 접

근성, 안전벨트, 주들것과 고정 장치
(15)

, 응급처치 공간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었다
(7)

. 한편, 본 연구는 일반적인 특성

을 나타내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행한 내용으로서, 인

체공학적 개발 방법과 같은 과학적 검증 및 분석방법이 아

닌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또한 언급한다.

2.2 연구기관 및 대상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4개 시 · 도 소방본부 관계자들에

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설문

지를 나눠주어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전자 우편을 통

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여 작성 후 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65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755개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7%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755개의 설

문지에 대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SPSS 20.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로 산출하고 구급차 내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개선 관련 응답은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 χ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미한 수준

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설문대상의 일반적 특성

4개 시 · 도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755명을 대

상으로 한 분포의 성별, 나이, 근무기간, 자격의 종류, 담

당업무 및 지역적 분포의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4

개 시 · 도 응답자의 지역 중 경기도에서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3.2 업무 효율성 및 구급대원 안전성과 물품적재 위치

현재 구급차 내 물품 적재 위치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

여 배치되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차종 3그룹(화물차

개조, 승합차 개조, 외국차 개조) 모두 ‘보통이다’가 전체

6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렇다’가 ‘아니다’라는 의견

보다 18.1%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Table 2와 같이 차종 3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Characteristics N (%)

Sex
Men

Women

641 (84.9)

114 (15.1)

Licence status

I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I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Nurse

First aid training

Etc

(Nursing assistants, No qualification)

301 (39.9)

326 (43.2)

181 (2.4)

108 (14.3)

002 (0.2)
Age

< 29

≥ 30, < 40

≥ 40, < 50

≥ 50

146 (19.3)

423 (56.0)

169 (22.4)

017 (2.3)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fire

station

< 5

≥ 5, < 10

≥ 10, < 15

≥ 15, < 20

≥ 20

260 (34.4)

267 (35.4)

091 (12.1)

110 (14.6)

027 (3.6)

Responsibilities

Drivers

Paramedics

 Etc

269 (35.6)

361 (47.8)

125 (16.6)

Working

experience

period as a

paramedics

< 5

≥ 5, < 10

≥ 10, < 15

≥ 15, < 20

≥ 20

438 (58.0)

218 (28.9)

076 (10.1)

020 (2.6)

039 (0.4)

Working area

Seoul

Kyung-gi

Chung-cheong

In-cheon

062 (8.2)

356 (47.2)

115 (15.2)

222 (29.4)

Total N (%) 7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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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급차 내 물품 배치 시 효율성과 관련하여 꼭 바

꾸고 싶은 부분에서 화물차 개조그룹 수납장 43.8%와 주

들것 31.3%, 승합차 개조그룹 주들것 42.5%와 수납장

35.6%, 외국차 개조그룹 수납장 43.8%, 주들것과 손잡이

25.0%로 나타났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안을 살

펴보면 차종 3그룹 공통으로 수납장 부분에서 장비 크기

별 적재가 가능한 수납장의 일원화 · 규격화 필요성 및 잠

금장치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주들것에 대한 의견은 고

정벨트의 효율성과 주들것의 견고성, 경량화 등에 대한 것

이 있었다. 그외 손잡이 설치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Table 3에서는 현재 구급차 내 물품 적재 위치는

구급대원의 안전성을 고려한 배치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화물차 개조그룹 68.3%, 승합차 개조그룹 74.2%, 외국차

개조그룹 68.7%로 모두 ‘보통이다’가 72.1% 이상의 응답

률을 보였다.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급차 내 물품 배치 시 안전성과 관련하여 꼭 바꾸고

싶은 부분에서는 화물차 개조그룹 수납공간 42.9%와 들것 ·

고정 장치 38.1%, 승합차 개조그룹 들것 · 고정 장치 33.3%

와 수납공간 31.5%, 외국차 개조그룹 의자 · 벨트 50.0%

와 들것 · 고정 장치 28.6%로 나타났다.

3.3 구급차 운행 중 구급차 내 업무수행

구급대원들이 운행 중인 구급차 내 업무를 수행할 때 가

장 힘든 부분에 복수 응답하게 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가

장 힘든 부분에는 화물차 개조그룹 처치 중 몸 쏠림 45.2%

와 구급차에서 환자를 싣고 내리는 업무 38.8%, 승합차

개조그룹 몸 쏠림 44.9%와 환자 싣고 내리기 40.0%, 외국

차 개조그룹 몸 쏠림 45.9%와 환자 싣고 내리기 35.6%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3.4 구급차 운행 중 손상경험과 원인

최근 2년간 구급차 운행 중 차 내에서 구급대원이 50.3%

는 2~3회의 다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구급차 내에서 손

상을 입었을 때 시행하고 있던 응급처치를 보면 화물차 개

조그룹에서 환자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 등 주들것 이동

40.5%, 심폐소생술 32.4%, 승합차 개조그룹은 주들것 이

동 36.8%, 심폐소생술 34.9%의 비율로 화물차와 승합차

개조그룹은 비슷한 원인이었으나 외국차 개조그룹에서는

심폐소생술 38.9%와 환자평가 및 생체징후를 측정할 때

27.8%가 다친 원인으로 나타났다. 차종 3그룹의 공통 원

인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이며,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급차 내에서 다친 원인에 대한 응답은 차종 3그룹 모

두 첫 번째로 몸의 쏠림(62%)으로 손상을 입었고 두 번째

는 화물차 개조그룹(25%)과 승합차 개조그룹(23.1%)에서

는 환자를 들어 올리던 중에 손상을 입었다고 하였으나 외

국차 개조그룹에서는 주들것 등 내부 장비에 부딪쳐서 손

Table 3. Paramedics Safety and Product Loading Position (Placement) Adequacy

Vehicle group Yes N (%) Neutral N (%) No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35 (19.4) 123 (68.3) 22 (12.2) 180 (25.5)0
χ2 = 4.651

p = 0.325
Vans renovation 066 (14.8) 330 (74.2) 49 (11.0) 455 (63.1)0

Foreign car modification 018 (22.5) 055 (68.7) 7 (8.8) 80 (11.3)

Total 119 (16.9) 508 (72.1) 78 (11.1) 705 (100.0)

Table 4. The Hardest Point in the Middle of Working in Ambulances (Multiple Responses)

Vehicle group
Patient put down

N (%)

Displacement during body

treatment N (%)

Noise during body

treatment N (%)

etc.

N (%)

Total

N (%)

Truck renovation 121 (38.8) 141 (45.2) 24 (7.7) 26 (8.3) 0312 (100.0)

Vans renovation 296 (40.0) 332 (44.9) 44 (5.9) 68 (9.2) 0740 (100.0)

Foreign car modification 048 (35.6) 062 (45.9) 06 (4.5) 019 (14.0) 0135 (100.0)

Total 465 (39.2) 535 (45.1) 74 (6.2) 113 (9.5)0 1187 (100.0)

Table 2. Activity Efficiency and Stowed Position (Placement) Adequacy

Vehicle group Yes N (%) Neutral N (%) No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55 (29.1) 113 (59.8) 21 (11.1) 189 (26.1)0
χ2 = 5.327

p = 0.255
Vans renovation 121 (26.6) 288 (63.2) 47 (10.3) 456 (62.9)0

Foreign car modification 031 (38.8) 041 (51.3) 08 (10.0) 80 (11.0)

Total 207 (28.6) 442 (61.0) 76 (10.5) 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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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입었다(15.8%)고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도 차종 3그

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3.5 구급차 운행 중 심폐소생술 관련 특성

구급차 운행 중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대원들이 가

장 많이 손상을 입었으며, 최근 2년간 환자를 이송 중 심

폐소생술 시행 경험은 1회 이상 80%, 8회 이상 37%로 나

타났다. 구급차 내에서 정확한 가슴압박 자세가 가능한가

에 대한 물음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화

물차 개조그룹에서 66.9%, 승합차 개조그룹 65.1%, 외국

차 개조그룹 68.7%로 조사되었으며 차종 3그룹 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14.867, p = 0.021)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Correct Chest Compressions Possibilities in Ambulances

Vehicle group
Possible

N (%)

Usually

N (%)

Not possible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7 (4.4) 046 (28.8) 107 (66.9) 160 (27.1)0
χ2 = 14.867

p = 0.021*
Vans renovation 04 (1.1) 123 (33.8) 237 (65.1) 364 (61.6)0

Foreign car modification 01 (1.5) 020 (29.9) 046 (68.7) 67 (11.3)

Total 12 (2.0) 189 (31.9) 392 (66.1) 591 (100.0)

Table 8. The Attitude of Chest Compressions in Ambulances

Vehicle group
CPR with one hand

N (%)

 CPR with two hand

N (%)

etc.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13 (36.1) 23 (63.9) 0.00000 36 (24.0)
χ2 = 13.059

p = 0.042*
Vans renovation 42 (43.8) 48 (50.0) 6 (6.2)0 96 (64.0)

Foreign car modification 08 (44.4) 08 (44.4) 2 (11.1) 18 (12.0)

Total 63 (42.0) 79 (52.7) 8 (5.3)0 150 (100.0)

Table 6. The Reasons of Paramedics Damage in Ambulances

Vehicle group
Body displacement

N (%)

Collision with internal

equipment N (%)

Patient lift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21 (58.3) 06 (16.7) 09 (25.0) 36 (22.1)
χ2 = 3.699

p = 0.448
Vans renovation 065 (60.2) 18 (16.7) 25 (23.1) 108 (66.3)0

Foreign car modification 015 (78.9) 03 (15.8) 1 (5.3) 19 (11.7)

Total 101 (62.0) 27 (16.6) 35 (21.5) 163 (100.0)

Table 5. The First Aid Performance when Paramedics were Damaged in Ambulances

Vehicle group
Patient assessment

and V/S check N (%)

Stretcher

movement N (%)

CPR

N (%)

etc.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7 (18.9) 15 (40.5) 12 (32.4) 3 (8.1) 37 (23.0)
χ2 = 9.456

p = 0.664
Vans renovation 19 (17.9) 39 (36.8) 37 (34.9) 11 (10.4) 106 (65.8)0

Foreign car modification 05 (27.8) 02 (11.1) 07 (38.9) 04 (22.3) 18 (11.2)

Total 31 (77.7) 56 (34.8) 56 (34.8) 18 (11.2) 161 (100.0)

구급대원이 구급차가 운행 중일 때 가슴압박 자세를 정

확히 취하기가 어렵고 처치를 실시하더라도 몸의 쏠림 등

으로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심폐소생술을 실

시할 때 어떤 자세로 실시하는가에 대해서는 화물차 개조

그룹은 양손 심폐소생술 63.9%, 한손 심폐소생술 36.1%

이며, 승합차 개조그룹에서는 양손 심폐소생술 50.0%, 한

손 심폐소생술 43.8%, 외국차 개조그룹은 양손과 한손 심

폐소생술 모두 44.4%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양손을 사용

하여 가슴압박(52.7%)을 하거나 한손은 넘어짐을 방지하

기 위해 지지를 하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압박(42.0%)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13.059, p = 0.042)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구급차 내에서 정확한 가슴압박 자세가 ‘불가능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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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한 구급대원은 그 이유로 화물차 개조그룹 95.2%,

승합차 개조그룹 90.7%, 외국차 개조그룹 86.5%로 모두

구급차의 흔들림 때문에 안정되게 누를 수 없어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12.979, p = 0.043)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구급차 내에서 대원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가슴압박을

실시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차량 내 구조적 개선점으로

는 화물차 개조그룹에서는 환자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압박

할 수 있는 안전 보조물 설치가 58.5%로 가장 많았으며,

승합차 개조그룹은 환자 옆 안전 보조물 설치 47.4%와 구

급차 내부공간의 확보 34.1%로 나타났고 외국차 개조그룹

은 환자 옆 안전 보조물 설치가 73.4%로 의견이 많았다.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 =

28.080, p = 0.000).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구급대원 탑

승 인력보강, 구급차의 흔들림 개선, 대원 고정(벨트)장치

의 개발 등이 있었으며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3.6 구급차 내 구급대원 좌석

현재 구급차 내 구급대원 지정좌석은 대부분 환자의 머

리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

면 화물차 개조그룹 70.5%, 승합차 개조그룹 62.9%, 외국

차 개조그룹 68.8%로 차종 3그룹 모두(65%) 환자를 응급

처치 할 때 주로 위치하는 곳은 환자의 옆 부분으로 나타

났으며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3.7 안전벨트

구급차 운행 중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할 때 안

전벨트를 착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화물차 개조그룹은

‘전혀 착용 안 한다’ 53.3%, ‘비교적 착용 안 한다’ 29.3%

이고, 승합차 개조그룹에는 ‘전혀 착용 안 한다’ 60.7%,

Table 10. The Structural Improvements for Chest Compression in Ambulances

Vehicle group

Next patient

safety aids

installation N (%)

Patient with head

and install safety

aids N (%)

Ambulance

internal space’s

secure N (%)

etc.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79 (58.5) 16 (11.9) 029 (21.5) 11 (8.1) 135 (24.5)0
χ2 = 28.080

p = 0.000*
Vans renovation 167 (47.4) 37 (10.5) 120 (34.1) 28 (7.9) 352 (63.9)0

Foreign car modification 047 (73.4) 4 (6.3) 009 (14.1) 04 (6.3) 64 (11.6)

Total 293 (53.2) 57 (10.3) 158 (28.7) 43 (7.8) 551 (100.0)

Table 9. The Impossible Reason of Chest Compressions in Ambulances

Vehicle group
Wobble

N (%)

Narrow inside

N (%)

Guitar

N (%)

Entirety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99 (95.2) 03 (2.8) 02 (2.0) 104 (25.2)0
χ2 = 12.979

p = 0.043*
Vans renovation 233 (90.7) 15 (5.8) 09 (3.5) 257 (62.2)0

Foreign car modification 045 (86.5) 04 (7.7) 03 (5.7) 52 (12.6)

Total 377 (91.3) 22 (5.3) 14 (3.4) 413 (100.0)

Figure 2. Preferred position during the first aid (total).

Table 11. Whether Wearing Seat Belts

Vehicle group
Always wearing

N (%)

Relatively

wearing N (%)

Relatively not

wearing N (%)

Not wearing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3 (1.6) 29 (15.8) 054 (29.3) 098 (53.3) 184 (26.0)0
χ2 = 13.236

p = 0.039*
Vans renovation 23 (5.2) 52 (11.7) 100 (22.5) 270 (60.7) 445 (62.9)0

Foreign car modification 05 (6.3) 08 (10.1) 013 (16.5) 053 (67.1) 79 (11.2)

Total 31 (4.4) 89 (12.6) 167 (23.6) 421 (59.5) 7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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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착용 안 한다’ 22.5%이며, 외국차 개조그룹은 ‘전

혀 착용 안 한다’ 67.1%, ‘비교적 착용 안 한다’ 16.5%로

전체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비교적 또는 전혀)가

83.1%로 대부분 이었다.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13.236, p = 0.039)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 화물차 개조그룹에서

는 ‘안전벨트가 불편해서’ 59.4%, 기타이유 24.5%이고,

승합차 개조그룹은 ‘안전벨트가 불편해서’ 51.3%, 기타이

유 21.2%와 ‘안전벨트가 별로 안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서’ 18.9%, 외국차 개조그룹은 기타이유 44.1%, ‘안전벨

트가 불편해서’ 38.2%로 응답하였다. 차종 3그룹 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χ2 = 32.584, p = 0.000).

여기서 기타이유의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응급처치를 하

는 동안 계속 움직여야 하므로 벨트를 할 수 없다’의 의견

이 많았으며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3.8 주들것과 고정 장치

구급차 내 주들것과 차량 내 고정 장치가 환자에게 안전

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화물차 개조그룹은 ‘보통

이다’ 66.1%, ‘불안전하다’ 22.6%이고, 승합차 개조그룹

에서는 ‘보통이다’ 62.5%, ‘안전적이다’ 17.7%, 외국차 개

조그룹은 ‘보통이다’ 55.6%, ‘안전적이다’ 23.5%, ‘불안전

하다’ 21%로 나타났다.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9.488, p = 0.050)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구급차 운행 중 주들것에 환자를 고정하는 것이 안전하

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화물차 개조그룹

64.2%, 승합차 개조그룹 61.7%, 외국차 개조그룹 46.9%

로 응답했다.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14.477, p = 0.006)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주들것에 환자를 고정하는 것이 ‘불안전하다’라고 응답

한 구급대원들 중 차량 내 주들것에서 환자가 떨어진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70.5%가 그렇지 않다고 했으며,

29.5%는 그렇다고 하였고 이유는 화물차 개조그룹과 외국

차 개조그룹은 차량의 지나친 진동(42.3%, 47.1%)과 기타

원인(42.3%, 29.4%)으로 보았으며, 승합차 개조그룹에서

Table 12. The Reason of not Wearing Seatbelt

Vehicle group
No seat belt

N (%)

Seatbelt

uncomfortable N (%)

Not helpful for

safety N (%)

etc.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13 (8.4) 092 (59.4) 12 (7.7)0 038 (24.5) 155 (26.1)0
χ2 = 32.584

p = 0.000*
Vans renovation 32 (8.6) 191 (51.3) 70 (18.8) 079 (21.2) 372 (62.5)0

Foreign car modification 04 (5.9) 026 (38.2) 08 (11.8) 030 (44.1) 68 (11.4)

Total 49 (8.2) 309 (51.9) 90 (15.1) 147 (24.7) 595 (100.0)

Table 13. Stretcher and States that Vehicle Safety Fasteners

Vehicle group Stable N (%) Neutral N (%) Unstable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21 (11.3) 123 (66.1) 042 (22.6) 186 (25.9)0
χ2 = 9.488

p = 0.050*
Vans renovation 089 (19.7) 282 (62.5) 080 (17.7) 451 (62.8)0

Foreign car modification 019 (23.5) 045 (55.6) 017 (21.0) 81 (11.3)

Total 129 (18.0) 450 (62.7) 139 (19.4) 718 (100.0)

Table 14. Safety as to Secure the Patient to the States

Vehicle group Stable N (%) Neutral N (%) Unstable N (%) Total N (%) Chi-square verification

Truck renovation 035 (18.4) 122 (64.2) 033 (17.4) 190 (26.2)0
χ2 = 14.477

p = 0.006*
Vans renovation 118 (26.0) 280 (61.7) 056 (12.3) 454 (62.6)0

Foreign car modification 031 (38.3) 038 (46.9) 012 (14.8) 81 (11.2)

Total 184 (25.4) 440 (60.7) 101 (13.9) 725 (100.0)

Figure 3. The reason of patient’s away from stre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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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 고정용 벨트 미착용(40.9%), 차량의 지나친 진동

(37.5%) 순으로 환자가 떨어진 이유를 들었고 기타원인에

대한 의견은 환자 스스로 안전벨트 해제 및 난동(만취자

등), 안전벨트 불량, 주들것 작동 미숙 및 불량 등으로 기

술하였다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3.9 구급차의 응급처치 공간

구급대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 내 환자 처치 공간에

대한 물음에는 화물차 개조그룹은 ‘작다’ 64.6%, ‘적당하

다’35.4%이고 승합차 개조그룹에서는 ‘작다’ 83.5%, ‘적

당하다’ 16.5%, 외국차 개조그룹은 ‘적당하다’ 73.2%, ‘작

다’ 23.2%, ‘크다’ 3.7%로 응답했다. 화물차와 승합차 개

조그룹에서는 처치 공간이 ‘작다’고 생각했고, 외국차 개

조그룹은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차종 3그룹 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χ2 = 146.254, p = 0.000)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구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 관련 특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면 첫째, 구급

차 유형별 응급처치 공간의 적절성에서 승합차 개조그룹

에서 ‘작다’ 83.5%이며 차종 3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p = 0.000). 여기에서 승합차 개조 구급

차는 내부공간의 협소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시행하는 업무와

장비 사용빈도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수납장과 공간의

재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운행 중인 구급차 내에서는 심

폐소생술이 불가능하며(66.1%, p = 0.021) 그 이유는 몸의

쏠림 즉, 승차감에 대한 문제이다. 화물차 개조 구급차

(95.2%)에서 두드러지며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옆 안전보조물 설치(53.2%)가 필요하고(p = 0.000)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차종 3그룹 모두 구급대원의 지정

좌석은 비효율적이며 임상작업 시 환자 옆 부분(65%)을

선호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슬라이딩형 의

자의 제작이 요구된다. 넷째, 구급대원 안전벨트 미착용

(화물차 82.6%, 승합차 83.2%, 외국차 83.6%, p = 0.039)

의 이유는 응급처치 등이 불편해서(화물차 59.4%, 승합차

51.3%, 외국차 38.2%, p = 0.000)라고 했으며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기능적인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들

것에 환자를 고정하는 것과 안전성 관계는 보통(화물차

64.2%, 승합차 61.7%, 외국차 46.9%, p = 0.006)으로 나타

났으며, 안전하게 고정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벨트의

개발이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조사연구를 통하여 볼 때 국내 소방 구급차동

차는 국내 · 외의 관련 규정과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인

체공학적인 구급차내부의 설계로 개선되어야 하며, 구급대

원들의 구급차 내부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처치 훈

련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소방 구급차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의 설계 제작된 차량이 아닌 구급요원과 응급환자에게 안

전성과 효율성이 기존보다 개선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

된 소방 구급 전용의 구급자동차의 연구 및 발전이 필요함

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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